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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10대 여

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100명이 넘

는 흑기사들이 나타났다.

2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

면 영국 잉글랜드 더럼주 체스터 르

스트리트 지역에 사는 클로에 롭슨

(16)은 초등학생때부터 친구들에게 

괴롭힘을 당했다. 친구들의 따돌림

은 중·고등학교 때도 계속됐고, 신

체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했다.

클로에는“왕따를 당해 자존감과 

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. 마음을 털

어 놓을 사람이 없어 소외감과 외로

움도 느꼈다. 행여 고민을 말했다가 

왕따 여학생 위해 출동한 
126명 흑기사

영국의 한 대학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

서 일하는 외국인 청소부의 고향 방문을 

위해 깜짝 기금 모금을 해 감동을 주고 

있다.

지난 27일 BBC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

톨대학 학생들은 온라인 기금모금 사이

트인‘저스트 기빙’(Just Giving)을 통해 

펀드를 모집했다.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

일하는 허만 고든의 고향 방문 경비를 모

으기 위해서였다.

자메이카가 고향인 고든은 아내와 함

께 영국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

어가고 있다. 가족들이 살고 있는 자메이

카에 다녀오길 희망했지만, 만만치 않은 

경비에 포기해야 했다.

고든은 브리스톨대학에서 무려 12년 

간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해 왔다. 외국인 

노동자로서 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

구하고, 항상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환한 

미소로 학생들에게 귀감이 돼 왔다.

어느 날 해당 학교 학생들이 모인 SNS 

페이지에 고든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다. 

한 익명의 학생은“내가 지금까지 만난 

사람 중 가장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”이

라며 그의 이야기를 올렸고, 많은 학생들

이 이에 동감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날 

그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한 기금모금 

대학생들이 
기금 모금한 사연

페이지가 만들어졌다.

펀딩을 시작한 지 5일이 지났을 때, 

230명이 넘는 학생들의 마음이 모여 총 

1,500파운드(약 2,100달러)가 만들어졌

다.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, 그가 아

내와 함께 고향인 자메이카를 다녀올 수 

있는 여비였다.

고든은 학생들의 선물에 감동의 눈물

을 흘리며“고향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

를 어디서도 한 적이 없었는데, 학생들에

게 이런 배려를 받아 매우 뜻밖이었다.”

라고 말했다.

여기저기 말이 와전돼 장기적인 영

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다.”며 힘들

었던 당시를 떠올렸다.

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

가 된 클로에는 졸업 파티에 혼자 

참석해야한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

자신이 얻게 될 반응에 대해 두려

워지기 시작했다. 결국 삼촌 그랜

트 롭슨(42)에게 자신의 난처한 상

황을 이야기했고, 삼촌은 자신이 

결성한 지원 단체‘왕따방지바이

커’(Bikers Against Bullies)의 동료

들과 함께 조카를 지지하기 위해 

출동했다.

졸업 파티 당일, 126명의 남성들

이 클로에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 위

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. 그

들은 클로에가 탄 차량을 에워싼 

후 학교까지 호위했다. 이 광경을 

본 학교 선생님과 다른 학생 가족

들은 특별한 이벤트에 박수갈채를 

보냈다.

클로에는“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

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. 그렇게 많

은 분들이 와주실지 상상도 못했

다. 형언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.”면

서도“덕분에 나는 많은 이의 지지

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자신감을 갖

게 됐다.”고 감사해 했다.

▲클로에 롭슨이 차에 앉아 웃고 있다.(왼쪽) 그를 호위하기 위해 대기중인 바이커들(오른쪽)

▲ 클로에 롭슨(오른쪽)과 동행한 친구가

 차에서 내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▲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며 학생들이 건넨 돈을 받은 허만 고든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

▲ 허만 고든과 그의 아내


